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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가 들면 주름이 늘고 피부도 처

진다.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변화보다 

내적 변화가 더 힘들다. 눈도 잘 보이

지 않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등 각

종 감각이 무뎌진다.

그런데 모든 감각이 둔해지는 방향

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. 특히 체감각

(somatic sensation)인 가려움이나 통

증은 오히려 정도가 심해져 삶의 질

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. 노인이 

사는 집에 효자손이 있는 건 그만큼 

몸 여기저기가 가려운 때가 많다는 뜻이다. 

▣ 메르켈 세포 줄어들어

‘동아사이언스’(dongascience.donga.com)에 따르면 

나이가 들수록 가려움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는 세포

의 수가 줄어 그 결과 가려움 과잉반응이 일어나는 것

이다. 

 

가려움은 인체의 보호 반응으로, 유해한 화합물이나 

벌레 등의 존재를 알려주는 신호다. 가려움 자체는 크

게 고통스럽지 않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참기 어려

운 뭔가가 있다. 흥미롭게도 화학적 자극과 물리적(기계

적) 자극에 대한 가려움 반응이 따로 진화했고 나이가 

들수록 민감해지는 건 물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. 

즉 몸에 뭔가가 살짝만 닿아도 가려움이 강하게 느껴

지고 오래 간다.

 

위싱턴대 가려움연구센터 연구자들은 젊은 생쥐와 나

이 든 생쥐를 대상으로 물리적 자극에 대해 긁는 횟수

를 조사했다. 실험 결과 4개월 이상인 늙은 생쥐들은 생

후 2개월인 젊은 생쥐들에 비해 뒷발을 올려 긁는 횟수

가 훨씬 더 많았다. 

피부에는 물리적 자극을 담당하는 세포가 여럿 있다. 

이 가운데 가벼운 자극에 반응해 가

려움 신호에 관여하는 게 메르켈 세

포(Merkel cell)로 진피와 맞닿아 있는 

표피에 존재한다. 메르켈 세포는 가벼

운 물리적 자극에 대해 가려움 반응

이 일어나지 않게 억제하는 신호를 보

낸다. 

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메르겔 세포

는 감소한다. 결국 나이가 들면 메르

켈 세포가 줄어들어 가려움을 더 많

이 느끼는 것이다. 

연구 결과 나이가 듦에 따라 메르켈 세포가 줄어드는 

현상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

으로 드러났다. 즉 젊은 생쥐의 피부에 유기용매를 발라 

지속적인 피부 건조를 유발하면 메르켈 세포가 줄어들

면서 역시 심한 가려움 반응을 보였다.

 

▣ 가려울 때 긁으면 시원한 이유

그런데 가려울 때 긁으면 왜‘시원함’을 느끼는 것일

까? 듀크대의 요르크 그란델 교수는 가려운 곳을 긁는 

물리적 자극이 메르켈 세포의 억제신호를 증폭해 가려

움 활성신호를 압도한 결과라고 설명한다. 다만 메르켈 

세포가 적을 경우 더 세게 오래 긁어야 효과를 볼 수 있

을 것이고 따라서 가려움증이 심한 사람은‘피’가 나기

도 한다.

 

한편 늙은 생쥐에게 메르켈 세포를 자극하는 물질을 

투여할 경우 가려움 억제 신호가 강화돼 젊은 생쥐처럼 

적당히 가려움을 느끼는 수준으로 돌아갔다. 즉 이런 

약물을 나온다면 물리적 자극에 대한 만성적인 가려움 

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른다. 참고로 알레르기 같

은 화학적 자극으로 인한 가려움을 완화하는 항히스타

민제는 메르켈 세포수 감소로 인한 물리적 자극에 대한 

과도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. 

나이 들면 자식·손주보다 ‘효자손’ 찾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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